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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6. 10. 16.(금) 15:00

(지  면) 2026. 10. 17.(토) 조간

‘다시 시월, 꺼지지 않는 불꽃’...
행안부,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개최
- 10월 16일(금) 부산광역시청 대강당서, 항쟁 관련자 및 시민 등 650여 명 참석
- 올해 주제 ‘다시 시월, 꺼지지 않는 불꽃’… 미디어아트·뮤지컬·부활 축하공연 진행
- 자유와 민주주의 지켜낸 부산·마산 시민 헌신 기리며 미래 세대로 가치 확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을 10월 16일(금) 

오후 2시, 부산광역시청 대강당(1층)에서 개최했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유신독재에 맞서 부산과 마산 지역의 학생·

시민들이 전개한 대규모 민주화운동으로, 이후 5·18민주화운동과 6·10민주

항쟁으로 이어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핵심 분수령이다.

  2019년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이번 국가기념식은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주관하여 개최되었다. 행사 개최지는 격년 개최

례에 따라 올해는 부산에서 열렸으며, 정부 주요 인사, 항쟁 관련자 및 유

가족, 시민단체, 일반 시민 등 65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올해 기념식의 주제인 ‘다시 시월, 꺼지지 않는 불꽃’은 1979년 10월에 분출

했던 숭고한 저항 정신을 기억하고, 그날의 불꽃이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

주의의 밝은 미래로 영원히 이어짐을 의미한다. 

>> 미디어아트와 뮤지컬로 되살아난 1979년 10월의 함성

  행사는 국민의례, 개식선언 및 오프닝 영상, 경과보고, 주제공연, 기념사, 

축하공연의 순서로 다채롭게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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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전 행사에서는 곽영화 작가의 ‘부마민주항쟁 그림일지’ 원화를 시각 

예술로 담아낸 미디어 아트 오프닝 영상이 상영되었으며, 무대 위 배우가 

일기장을 전달받는 퍼포먼스로 본행사의 문을 열었다. 국민의례에서는 부

산 MBC 안희성 아나운서의 사회로 항쟁 관련 기념물과 기념지의 모습을 

담은 애국가 영상을 송출하였고, 항쟁 관련자 및 지역 대학생이 함께 애

국가를 제창하며 의의를 높였다.

  경과보고는 아나운서의 나레이션과 영상을 통해 부마항쟁의 전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전달하였다. 이어진 주제공연에서는 부산 기반의 ‘극단 

아이컨택’이 참여하여 항쟁 당시 학생의 일기 낭독을 시작으로 저항과 희

생, 시위의 확산 과정을 감동적인 뮤지컬 형식으로 재현했다.

>> 세대를 잇는 ‘현재진행형 역사’로 부마의 정신 확산

   축하공연에서는 한국 현대사의 격동기 속에서 국민적 희노애락을 함께해 

온 대표 록밴드 부활이 ‘네버엔딩 스토리’ 공연으로 부마민주 항쟁정신은 

오늘날과 미래세대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현재진행형 역사’라는 의미를 

전달하였다. 마지막으로, 전 출연진과 참석자들이 함께 ‘아침이슬’을 목놓아 

부르며 기념식의 대미를 장식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부마민주항쟁 47주년을 맞아, 독재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부산과 마산 시민들의 숭고한 헌신에 깊은 경

의를 표한다”라며,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숨 쉬는 부마민주항쟁의 불꽃과 

가치가 미래 세대에 온전히 이어지도록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치혁신실 책임자 과  장 정찬형 (044-205-3251)

사회통합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김도경 (044-205-3259)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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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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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부마민주항쟁 의의

□ 발생 및 배경

 ○ (발생) 1979년 10월 16일(최초발생, 부산) ※ 10월 18일 마산지역 확산

 ○ (배경) 유신헌법‧긴급조치 발동 등 유신체제에 대한 반대운동

□ 전개 과정

○ ’79. 5월 김영삼 의원, 최연소 총재 당선(신민당 전당대회)

○ ’79. 8월 YH무역 노동자 200여명 신민당 당사 점거 농성

○ ’79. 9~10월 공화당, 김영삼 총재 징계동의안 제출 및 제명안 통과

○ ’79.10.15. 부산대, 민주선언문 배포 및 교내시위 준비

○ ’79.10.16. 부산대 교내 시위를 시작으로 학생‧시민 5,000여명 주도

○ ’79.10.18. 부산지역 비상계엄령 선포 및 1,058명 연행, 66명 군사재판 회부

○ ’79.10.18. 경남대 교내시위를 중심으로 마산‧창원, 진주지역 등 시위 확산

○ ’79.10.20. 마산‧창원지역 위수령 발동 및 506명 연행, 59명 군사재판 회부

□ 역사적 의의

 ○ 부마민주항쟁은 부산과 마산 지역의 시민과 학생들이 유신독재에 항

거하여 발생한 대규모 민주화운동에 해당

 ○ 이후 발생한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으로 정신이 이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